
징크계안료 시장 내리막길 질주
9 5년 생산 54.5% 감소 … 가격경쟁력 갖춘 유기안료 대체

9 5년 국내 징크안료 생산이 9 4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징크안료 생산량은 5 4 . 4톤, 금액으로는 약 2 0만달러에 머물러 9 4년대비

54.5% 감소했다.

징크안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원료인 아연화와

중크롬산나트륨이 환경반친화성 물질로서 국제적으로

시장규제를 받고 있으며, 징크안료가 많이 사용되는 컨

테이너와 중방식도료가 후발국에 덜미를 잡혀 수요가

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.

실제 국내 징크계 무기안료 시장은 9 4년말 이후 페인트

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친화적인 유기안료

의 대체위협과 대규모 페인트기업의 가격주도 등 이중

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징크계 안료 가격은 9 5년8월 기준 K g당 3 5 0 0 ~ 4 0 0 0원선

으로 9 4년에 비해 8~9% 상승한 이후 중크롬산나트륨

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20~30% 정도의 인상에 그치는

등 시장압박이 가중되고 있다.

또 컨테이너공업회에 따르면, 95년 철제컨테이너 생산량이 9 4년에 비해 2 0 %이상 감소했으며, 호황

이 예상됐던 선박용도료 시장도 계속 침체기에 빠져 있는 등 전체적으로 징크안료 수요산업이 위축

되고 있다.

징크안료는 경기색소에서만 생산하고 있으며, 욱성화학은 9 3년 중반까지 생산했으나 자체설비 노후

화 및 징크안료의 시장성 불투명으로 생산을 중단, 현재는 무기안료 중 C o a t i n g제품 생산에 주력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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